
[공식입장] <하이브, 이수만 '나무심기'에 10년간 100억 약속> 보도에 대한 당사 

입장문 

 

 

24일 보도된 <하이브, 이수만 '나무심기'에 10년간 100억 약속>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

니다. 

 

 

1. 문제의 본질은 ‘주주의 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은 주주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ESG활동은 하이브와 관계없는 

개인 활동입니다. 결국 하이브 경영진은 주주의 돈으로 회사와 관계없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

서의 개인 활동에 100억 지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이브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내린 

하이브 경영진이 당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CTP 역외탈세와 마찬가지로 ‘나무심기’ 실체를 알았다면 동조, 몰랐다면 속은 것을 자인한 셈

입니다.   

'나무심기'로 불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ESG 활동은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결부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사의 많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였습니다. 기존의 CTP 역외탈세 의혹과 마찬가지로 하이브 경영진이 ‘나무심기’ 실체를 알고도 

100억 지원을 약속했다면 이에 동조 내지는 묵인한 것이며, 몰랐다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

게 또 한 번 속은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는 하이브 경영진이 하이브 주주들에게 설명할 부

분입니다. 

 

3. 딜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억 원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나무심기 지원금액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니냐는 질문에 하이브는 “딜의 규모를 봤을 때 100억

원을 10년에 나눠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딜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억

원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오직 당시 최대주주 1명에게만 지급하기로 약

속하고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하이브 경영진의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하이브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사업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활동을 위해 주주

의 돈으로 거액을 지원한 셈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하이브는 “이번 계약은 이수만 전 총괄 프

로듀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주주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안한 

모범적인 계약”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브 경영진의 도덕적 불감

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조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가결한 하

이브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